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발맞춰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등 49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최대 거대 시장인 중국과의 FTA를 타결

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FTA 체결국과 교역하면서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해 수출을 하고도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FTA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실무자들이 

FTA 협정별로 대상 품목에 대한 상이한 양허대상 및 관세율, 원산지결정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FTA 협상에 대비하여 

｢품목별 FTA활용 매뉴얼｣ 책자 제작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농식품 기업인 여러분에게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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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자차와 FTA

기업실무자를 위한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_유자차

1. 유자차의 정의와 관련 음료

가. 정의

유자는 한국･중국･일본에서 생산하는데, 한국산이 가장 향이 진하고 껍질이 두껍다. 국내 

주요산지로는 전라남도 고흥･완도･장흥･진도와 경상남도 거제･남해･통영 등이다. 주요성

분을 살펴보면 비타민 C가 레몬보다 3배나 많이 들어 있어 감기와 피부미용에 좋고, 노화와 

피로를 방지하는 유기산이 많이 들어 있다.

유자는 주로 얇게 저며 차로 만들거나 소금이나 설탕에 절임을 하여 먹는다. 과육은 잼･젤
리･양갱 등을 만들고 즙으로는 식초나 음료를 만든다. 껍질은 얼려 진공건조한 뒤 즉석식품

으로 이용하거나 가루를 내어 향신료로 쓰고, 종자는 기름을 짜서 식용유나 화장품용 

향료로 쓰거나 신경통･관절염 약으로 쓴다. 술을 담그기도 하는데, 기관지 천식과 기침･가
래를 없애는 데 특히 효과가 있다. 이러한 유자 관련 제품 중에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수출이 가장 많은 것이 유자차이다. 이밖에도 유자를 이용한 음료에는 유자주스, 유자즙, 

유자소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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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액상차]

나. 유자 관련 음료의 종류

① 유자주스 ② 유자음료

③ 유자즙 ④ 유자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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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자차 제품의 산업 현황･수출시장 동향 

가. 산업 현황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국내 소비 및 해외 수출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다가, 

기후 조건 등 생산지역 확대의 한계 및 유자나무의 노령화로 2009년부터 정체 추세에 

있다. 전라남도 고흥, 완도, 장흥, 진도 등이 주산지이며, 특히 고흥지역은 전국 유자 재배면

적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이다. 유자의 생산 현황과 유형별 가공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유자 생산 현황]

구분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재배면적 ㏊ 1,150 1,239 1,157 1,105 1,049 920

생산량 톤 15,146 13,140 12,100 10,642 9,746 13,053

출처: 통계청(KOSTAT.go.kr)

[유형별 가공 실적]

(단위: 톤)

합계 주스 넥타 쨈 술 식초 음료 및 기타

2007년 11,545 150 - 165 38 - 11,192

2008년 12,528 58 - 2 28 - 12,440

2009년 15,996 3 - 10 5 - 15,978

2010년 15,616 3 - 4 17 - 15,592

2011년 12,197 32 - 3 14 - 12,149

2012년 18,752 8,329 - 77 10 - 10,338

2013년 14,079 3,505 12 49 3 - 10,511

2014년 13,053 3,911 12 13 - - 8,288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4 과실류 가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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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시장 동향

1) 수출 동향

- 수출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42,950천 달러

- 수입은 없음

- 무역흑자는 42,950천 달러 기록 

- 對 중국 수출(23,427천불)이 1위를 기록, 전체 수출의 54%를 차지

- 일본, 홍콩, 대만의 수출액 합계가 전체수출 실적의 39.7%를 차지

- 동 기간 중국의 수출량은 2013년 대비 10.50%, 홍콩은 6.28%가 증가하였으며, 금액기준으

로는 중국 6.11%, 홍콩 5.34%가 증가하여 중화권으로의 수출이 확대됨

- 일본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기복을 보이는데 반해,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세 유지

- 엔저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일 수출 감소에도 중국, 홍콩 등 중화권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전체수출 실적은 43백만 달러 규모의 전년도 수준 유지

[연도별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2007~2014년)]

(단위: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2007년 25,275 - - - 25,275

2008년 27,148 7.4(▲) - 13,333(▲) 27,148

2009년 26,843 1.1(▼) - 100(▼) 26,843

2010년 32,607 21.5(▲) 69 - 32,538

2011년 40,442 24(▲) - 99.9(▼) 40,442

2012년 40,815 0.9(▲) 31 86,338(▲) 40,784

2013년 43,019 5.4(▲) 10 67.7(▼) 43,009

2014년 42,950 0.2(▼) - 99.1(▼) 42,950

출처: 관세청 수출입 통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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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차 수출 실적 현황(2007~2014)]

(단위: 천 달러)

2) 주요 수출국가

– 중국은 전체 수출 중 약 54%를 차지하는 유자차 최대 수출시장으로 엽차류 중심 시장에서 

원조 과실차라는 유자차의 차별성과 함께 최근 한류 붐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2015년 기준 전년 대비 3.56% 증가한 14,713톤의 수출물량을 기록

– 일본시장은 엔화 약세와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량 감소 및 반한감정 등 양국 관계 

소원화의 영향으로 6백만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중화권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2014년에는 수출 상위 3개국

이 전체 수출의 84.1%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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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 현황(2013~2014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률
국가명 금액 점유율 국가명 금액 점유율

1 중국 22,078 51.3% 중국 23,427 54.5% 6.1%▲

2 일본 8,642 20.1% 일본 6,252 14.6% 27.7%▼

3 홍콩 5,464 12.7% 홍콩 5,756 13.4% 5.3%▲

4 대만 3,049 7.1% 대만 3,064 7.1% 0.5%▲

5 미국 1,922 4.5% 미국 1,978 4.6% 2.9%▲

6 캐나다 498 1.2% 싱가포르 484 1.1% 2.8%▼

7 싱가포르 344 0.8% 캐나다 427 1.0% 24.1%▲

8 말레이시아 186 0.4% 마카오 247 0.6% 32.8%▲

9 마카오 167 0.4% 호주 227 0.5% 35.9%▲

10 호주 130 0.3% 말레이시아 173 0.4% 33.1%▲

11 베트남 86 0.2% 몽골 144 0.3% 67.4%▲

12 러시아 연방 68 0.2% 러시아 연방 107 0.2% 57.4%▲

13 영국 63 0.1% 베트남 102 0.2% 61.9%▲

14 몽골 59 0.1% 카자흐 96 0.2% 62.7%▲

15 프랑스 48 0.1% 필리핀 94 0.2% 95.8%▲

16 카자흐 46 0.1% 프랑스 88 0.2% 91.3%▲

17 인도네시아 44 0.1% 파키스탄 47 0.1% 6.8%▲

18 네덜란드 37 0.1% 네덜란드 42 0.1% 13.5%▲

19 뉴질랜드 25 0.1% 인도네시아 42 0.1% 68.0%▲

20 남아프리카공화국 18 0.0% 영국 39 0.1% 116.7%▼

출처: 관세청 수출입 통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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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자차 산업의 FTA 활용 현황

가. 유자차 수출 주요 FTA 협정 상대국 수출 동향

유자차의 상위 7개 FTA 협정 상대국으로의 수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4년 상위 

7개 FTA 협정 상대국으로의 수출은 2013년에 비해 11.6%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FTA 

협정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유자차의 비율은 7~8%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2014년 유자차 

전체 수출액이 전년도와 비슷한 것을 고려하면, FTA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자차 주요 FTA 협정 상대국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률국가명 금액 점유율 국가명 금액 점유율

1 미국 1,922 4.5% 미국 1,978 4.6% 2.9%▲

2 캐나다 498 1.2% 싱가포르 484 1.1% 2.8%▼

3 싱가포르 344 0.8% 캐나다 427 1.0% 24.1%▲

4 말레이시아 186 0.4% 호주 227 0.5% 35.9%▲

5 호주 130 0.3% 말레이시아 173 0.4% 33.1%▲

6 베트남 86 0.2% 베트남 102 0.2% 61.9%▲

7 인도네시아 44 0.1% 인도네시아 42 0.1% 68.0%▲

합계 주요 협정국 합계 3,210 7.5% 주요 협정국 합계 3,433 7.9% 11.6%▲

출처: 관세청 수출입 통계(2015)

나. 유자차와 FTA 전망

우리나라 유자차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그 뒤로는 일본, 홍콩, 대만, 미국 순이다. 

특히 중국은 유자 원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자국 내에서 생산한 유자차 생산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반한 감정이 더해져 대일 수출액과 

물량이 최근 감소하였다. 미국은 수입업체의 마케팅 확대에 따른 인지도 제고, 현지 및 

아시안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요 부진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하였다.

유자차의 주요 수출국 상위 4개국은 중국, 일본, 홍콩, 대만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이다. 따라서 이들 상위 국가들과 FTA 협정이 체결되면 유자차의 수출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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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자차와 한･중 FTA 

① 중국의 관세양허 스케줄

품명 HS CODE
세율 비교

기존(실행) 양허유형

액상차
2008.30 20 15,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2106.90 35 20

주스
2009.31 18 15

2009.39 18 15

음료, 즙 2202.90 35 20

소주 2208.90 10 20

‘양허유형15’는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되고, ‘양허유형20’은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된다. 

따라서 유자 관련 제품들은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고, 15년 

또는 20년이 경과하면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② 유자차와 한･중 FTA의 전망

FTA가 발효되더라도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당장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 유차자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FTA 발효 후 20년이 지나면 

관세가 완전철폐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중 FTA 발효 시 한국산 유자차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유자액상차는 중국에서 HS2106.90호(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로 분류되는데, 35%의 세율이 20년에 걸쳐 폐지되므로 FTA의 효과는 점차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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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자차와 기타 FTA 

① 한･베트남 FTA

아직까지 발효는 되지 않았으나, 이미 협상이 타결된 FTA로는 한･중 FTA 외에도 한･베트남 

FTA가 있다. 동 FTA는 2015년 5월 5일 정식으로 서명되었다. 베트남과 중국 국민의 기호가 

비슷한 점, 현재 수출물량이 많지 않으나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FTA를 

활용한 유자차의 수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기타 FTA 전망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유자차 수출 상대국(2014년 기준 점유율 14.6%)이다. 2013년

에 비해 큰 폭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그러나 한･중･일 FTA의 6차 협상이 2014년 11월에 

있었고, RCEP(아세안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6차 협상이 2014년 12월에 

있어 FTA 협상 체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유자차의 수출은 

일본 내에 반한감정이 약해지면서 FTA가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한국 유자의 일본 유자에 

대한 품질의 상대 우위를 바탕으로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수출시장으로는 인도네시아와의 FTA 7차 협상이 2014년 2월에 있어 인도네시아로

의 수출 증대도 기대해 볼 만하다. 

한편(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가) 2015년 10월 세계 GDP 중 38%의 거대 지역협정인 

TPP 협상이 타결되어 농업 분야를 포함해 일본과 경쟁 열위에 있는 제조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유자와 유자제품의 품질은 어느 나라의 것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만큼, 좀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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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단계별 FTA 활용 절차

기업실무자를 위한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_유자차

1. 개요

FTA 활용을 위해서는 ① FTA 협정국 확인 ② 품목분류 ③ 양허대상 여부 및 세율 확인 

④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⑤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➅ 원산지 판정 ⑦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⑧ 서류 관리 ➈ 검증대응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활용 절차

수출업체 / 국내 공급업체 여부에 따라 세부 프로세스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일반적으

로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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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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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업체

 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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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TA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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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TA 준비하기

기업실무자를 위한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_유자차

1. 협정국가 확인 (STEP 1)

가. 개요

FTA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무역하는 국가 간에 FTA 협정이 발효되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현재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 협정이 

발효되어 있으며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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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발효 및 체결 국가(2015년 7월 현재 기준)]

나. 협정국가 확인 방법

1) FTA 종합지원센터 접속 후 ‘FTA 협정정보 / 관세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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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FTA 체결 현황’ 클릭

2. 품목분류 (STEP 2) 

가. 개요

개념

품목분류 국제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적정한 HS CODE에 분류하는 것

HS CODE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로 6단위까지 국제적 통일임

의의 HS CODE에 따라 양허대상 및 원산지판정기준이 결정

방법

관련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확인

관세사 등 전문가와 협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제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은 관세청 등 관련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함으로써 유권 해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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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S CODE 형태

HS CODE는 다음과 같이 류(Chapter, 2단위), 호(Heading, 4단위), 소호(Sub-Heading, 6단위)로 

구성되며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20 채소, 과실, 견과류나 식물의 그밖의 부분의 조제품

08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

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감귤류 과실

1000 유자

류

호

소호

* 류: 앞2자리를 의미-HS2005.99-1000호 중 20이 ‘류’를 의미

* 호: 앞4자리를 의미-HS2005.99-1000호 중 2005이 ‘호’를 의미

* 소호: 앞6자리를 의미-HS2005.99-1000호 중 2005.99이 ‘소호’를 의미

다. 확인 방법

1) 관세청 홈페이지 활용

①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접속

② ‘관세행정안내’ 클릭

③ ‘품목분류 / 관세평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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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새로운 페이지 하단의 ‘HS 품목분류 검색’ 클릭

2)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활용

①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UNI-PASS, portal.customs.go.kr) 접속

② 우측 상단의 ‘품목분류 검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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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색 창에 물품명(유자) 입력 또는 박스에서 대분류를 선택하여 검색

④ 검색된 물품의 10단위 HS CODE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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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HS CODE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호(소호)의 해설’ 클릭

⑥ 호(소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물품의 HS CODE가 맞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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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는 일반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나 무역협회 홈페이지 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정확하게 품목분류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관세사 등 전문가

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 유자음료 관련 품목분류  

1) 제품별 분류

① 유자액상차 

유자당절임, 백설탕, 정제수, 비타민C,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등으로 구성된 액상

차로 일정량을 물에 섞어 마시는 제품

구분 HS CODE 호의 용어

우리나라 2008.30 감귤류 과실의 조제품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된 것

중국, 미국 2106.9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

우리나라는 유자차를 HS 2008.30호에 분류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로 보아 HS 2106.90호에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2008호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008호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하거나 건조 등의 단순한 가공방법 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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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로 분류된다. 특히, 해설서에서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시럽･물･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저장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 및 종자 포함)

- 복숭아(승도복숭아 포함)･살구･오렌지(과피 및 씨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직접음료로 공하는 데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예: 마롱 글라세 또는 생강)(포장에 관계없이)

2008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로 단맛을 냈을 수 있고 

그밖의 물질(예: 전분)도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요 특성을 변화시키

는 경우 다른 호에 분류한다. 

액상으로 된 유자차의 경우 유자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원형의 과실을 분쇄하여 물과 

설탕시럽 등을 가한 것으로 직접 음료로 섭취할 수 없으므로 제2008호 해설서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2008호에 포함되며, 특히 감귤류의 과실이 분류되는 2008.30호에 분류한다.

제2106호의 해설서의 제외 규정에 따르면 제2008호의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

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주요 특성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 2008호에 분류하도록 하여, 해설서의 

내용에 충실할 경우 우리나라의 품목분류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중국과 미국의 품목분류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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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6호의 해설에서는 다른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

(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음료 또는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이나 미국은 이에 따라 유자차를 우리나라와 달리 2106.90호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로 분류한다.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으로 유자액상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HS CODE인 

‘2106.90’으로 분류하여, ‘2106.90’의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로 

인정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유자액상차 2008.30

유자당절임, 백설탕, 정제수, 비타민C,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등으로 구성된 액상

차로 일정량을 물에 섞어 마시는 제품

제2008호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008호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 등의 단순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된다. 특히, 해설서에서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시럽･물･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저장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 및 종자 포함)

- 복숭아(승도복숭아 포함)･살구･오렌지(과피 및 씨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직접음료로 공하는 데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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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채소는 제외)(예: 마롱 글라세 또는 생강)(포장에 관계없이)

2008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로 단맛을 냈을 수 있고 

그밖의 물질(예: 전분)도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요 특성을 변화시키

는 경우 다른 호에 분류한다. 

액상으로 된 유자차의 경우 유자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원형의 과실을 분쇄하여 물과 

설탕시럽 등을 가한 것으로 직접음료로 섭취할 수 없으므로 제2008호 해설서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2008호에 포함되며, 특히 감귤류의 과실이 분류되는 2008.30호에 분류한다.

3) 유자액상차의 원재료별 분류

① 당침유자 2008.30

유자와 설탕을 절인 것으로, 유자 50% 설탕 50% 함유  

제2008호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관세율표 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본 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유자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30.1000호

에 분류해야 한다.

 

② 액상과당 1702.60

전분을 전분 분해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이성질화효소를 사용하여 과당으로 

이성질화한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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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호

그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

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관세율표 1702호 해설서에 따르면 설탕의 수용액으로 구성된 사탕무당 및 사탕수수당의 

당시럽은 향미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1702호에 분류되며, 향미나 착색제가 

첨가되면 2106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액상과당은 과당시럽이 분류되어 있는 

1702.60.2000호에 분류된다. 

③ 정백당 1701.99

설탕 제조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작은 입자의 순도 높은 흰색의 설탕

제1701호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우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사탕무우 또는 사탕수수의 조당이나 원당은 갈색 결정체 또는 다른 고체 형태인데, 갈색물

은 분순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제당은 조당을 보다 더 가공하여 생산된 것이다. 정제당

은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1701.99.0000호에 분류된다. 

④ 구연산(시트르산) 2918.14, 구연산나트륨 2918.15

하이드록시기를 가지는 다염기(多鹽基) 카복실산의 하나로 많은 식물의 씨나 과즙 속에 

유리 상태의 산으로 함유. 식품에 첨가하거나 분석시약 또는 혈액응고저지제로 사용함

제2918호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

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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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르산이라고도 불리는 구연산은 2918.14.0000호에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분류한

다. 구연산나트륨은 기타의 시트르산의 염이 분류되는 2918.15.1090호에 해당된다.

⑤ 비타민C(아스코르브산) 2936.27

제2936호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써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비타민은 2936.27.1000호에 아스코르브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분류한다.

 

⑥ 정제수 2201.90

수도를 통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여과, 살균, 정제 또는 연수 처리한 천연수

제2201호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증류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은 2853.00.1000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여과, 

살균, 정제 또는 연수처리한 천연수는 제2201호에 분류한다. 의약용을 위하여 일정 투여량

으로 하거나 소매용으로 한 것은 300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은 2201.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⑦ 기타 유자차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

유리병(7010.90), 금속제 마개(8309.90), 종이라벨(4821.10), 폴리에틸렌제 열수축필름(3920.62), 

종이상자(4819.20) 등이 소매용 유자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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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 관련 음료의 품목분류

① 주스 2009.31/2009.39

유자농축액 95%

제2009호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2009호에는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어진 과실주스와 채소주스가 분류된다. 주스는 

농축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 전부 또는 거의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이와 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 또는 냉각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얻는다.

특히,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주스와 농축하지 않은 주스를 구분하는데 브릭스값 

20을 기준으로 하며, 유자주스는 다음과 같다.

유자로 된 주스로 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2009.31호에, 브릭스값이 20 이하인 

것은 2009.39호에 분류한다.

브릭스값

브릭스(BRIX) 판독용 액체 비중계에서 직접 판독한 값을 의미하거나 굴절계에 나타난 당 함유량 백분율로 

표시된 굴절률을 판독한 값을 말한다(섭씨 20도나 섭씨 20도가 아니라면 섭씨 20도로 보정한 상태에서 

측정한 값을 말한다).

󰏞 주스 분류 시 주의할 점

주스와 음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연주스 또는 정상의 과실/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는 경우 

이를 음료로 본다. 보통 주스에 함유하는 양 이상의 물이나 탄산가스를 함유하는 것 등은 제2202호에 

분류되므로 주스와 음료 구분을 명확히 하여 품목분류 오류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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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자음료 2202.90

유자과즙 1%, 벌꿀 0.1%를 함유한 음료

제2202호

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

제2202호에는 설탕이 첨가되어 있거나 기타 감미제 또는 향미제가 들어 있는 물, 광수 

및 탄산수와 같이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비 알코올 음료가 분류된다. 보통 농축과즙을 

물 등으로 희석하여 제조한 음료로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의 물을 첨가한 것은 주스가 아닌 음료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특히, 이 호의 

해설서에는 과실음료에 대해 레모네이드, 오렌지수, 콜라 등과 같은 음료로 보통 음료에 

과실주스, 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한 것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2202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로 분류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는 

음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유자즙, 물, 당류, 비타민 등으로 구성된 유자음

료는 기타 과실주스 음료로 보아 제2202.90호에 분류한다.

󰏞 음료 분류 시 주의할 점

탄산을 함유한 음료는 분류에 문제가 없으나, 알코올을 함유하는 경우 품목분류가 다르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와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구분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므

로 알코올 함유량을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한다.

품목분류에 있어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란, 전 용량에서 알코올의 용량이 100분의 0.5 이하인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음료는 주류 제조 방법에 따라 2206호, 2208호 등에 분류하며 2202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③ 유자즙 2202.90

유자당절임 40%, 정제수 60%로 구성된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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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2호

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

유자즙 또한 유자농축액, 물, 당류 등으로 구성된 음료로 보아 위에서 설명한 유자차와 

동일하게 HS CODE를 분류한다. 

④ 유자소주 2208.90

유자과즙에 소주를 희석하여 만든 주류

제2208호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 

리큐르( liqueurs)와 그밖의 주정음료

과실주스나 물, 설탕, 착색제 향미료나 그밖의 성분을 증류주에 혼합하여 포도주와 유사하

게 만든 음료도 2008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유자즙과 소주를 희석하여 만든 유자소주는 

소주가 분류되는 2008.90에 분류한다.

 

󰏞 유자소주의 품목분류 시 유의사항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는 알코올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

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는 2002호에 분류됨을 유의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알코올음료는 각 국가마다 법령이 있어 알코올 용량이나 제조방법과 첨가물질에 대한 

규율이 서로 달라 관세율표와 분류기준이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주세법에서는 

알코올의 용량이 1도 이상인 경우 주류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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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허대상 여부 및 세율 확인 (STEP 3)

가. 개요

먼저 활용하고자 하는 FTA 협정에서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혹은 얼마만큼 관세가 

경감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FTA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 

또는 인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자차에 대한 FTA 협정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 및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등 관련기관에

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세율 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각 협정마다 품목별로 즉시철폐와 

단계적철폐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다.

나. 확인 방법

1)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활용

①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접속(http://tradenav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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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선택’에서 수출 상대국 선택

③ 검색창에 ‘HS CODE(6단위)’ 또는 ‘품목명’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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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당 HS CODE 선택

⑤ FTA 협정세율 확인

2) 관세청 홈페이지 활용

관세청 FTA 포털(http://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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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자차(2008.30)의 수출세율 확인

관세청 FTA 포털(www.customs.go.kr)에서 검색하거나 각 협정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양허대상 여부 및 협정별 세율 확인

협정 / 세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2015 2016 2017

칠레 6 0 0 0

싱가포르 0 0 0 0

EFTA 0 0 0 0

A

S

E

A

N

인도네시아 5 0 0 0

캄보디아 35 5 5 5

베트남 40 10 0 0

미얀마 15 5 5 5

태국 30 0 0 0

라오스 30 30 30 30

필리핀 10 0 0 0

브루나이 0 0 0 0

싱가포르 0 0 0 0

말레이시아 0 0 0 0

인도 30 30 30 30

EU 17.6 0 0 0

페루 9 0 0 0

미국 2.9¢/kg 0 0 0

터키 58.5 58.5 58.5 58.5

호주 0 0 0 0

캐나다 0 0 0 0

중국 35 미발효 미발효 미발효

* 해당 수출 양허세율은 참조의 목적이며, 정확한 세율은 수입자 또는 수입국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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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STEP 4)

가. 개요

해당 제품의 HS CODE, 양허여부 및 세율을 확인하였다면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또는 동일한 협정 내에서도 품목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 원산지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충분가공원칙

역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각 FTA 협정은 역내에서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 비록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불인정 공정’ 또는 ‘불충분 공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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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당해 물품의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

[불인정 공정의 예시]

나) 직접운송원칙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

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당해 물품의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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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

세관은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수입자로부

터 제출받아 확인

② 수출국에서 출발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세관은 수입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 → 입증 못하는 경우 원산지 불인정

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적출항이 체약국 

항구, 도착항이 우리나라 항구이어야 함)

 제3국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되었을 뿐,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하

는 자료

 제3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품목별 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이란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을 당해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다만, 완전생산기준을 이론적으로만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의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서는 그 기준을 상당히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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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세번이라 함은 일정 기준에 따라 물품을 분류한 HS CODE를 말한다. 세번이 변경되었다는 

말은 원재료의 HS CODE가 제조를 거쳐 완제품의 HS CODE로 변경되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다르면 ‘변경되었다’라고 말한다. 

세번이 변경되었다는 의미는 재료에서 제품으로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형

태, 성분, 성질, 용도 등)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세번변경기준이다.

[2단위 세번변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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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유자를 가공하여 유자차를 만든 경우, 위의 속견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08류에서 

20류로 HS CODE 2단위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자차의 세번 변경]

다)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계산방식은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LC(Local Contents)법과 역외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일정 비율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MC(import Contents)법이 있다. MC법은 비원산지 

재료비를 분자값으로 삼아 산출하는 단일 방식이며, LC법은 다시 집적법, 공제법 및 순원가

법으로 구분된다.

① 역내부가가치비율(RVC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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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법(BU: Build-Up)

원산지 재료비 비율 직접 확인

 상품가격 
비원산지 재료비

 공제법(BD: Build-Down)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제하여 원산지 재료비 비율을 간접 확인

 상품가격 
상품가격비원산지 재료비

② 역외부가가치비율(MC법)

 상품가격 
비원산지 재료비

라) 결합기준

품목별 기준은 상기 설명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인도와의 협정과 같은 경우 주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CTSH+BD35%

로 규정되어 있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역내산 원산지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다. 확인 방법

관세청 또는 무역협회와 같은 관련기관에서 구축해 놓은 사이트를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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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활용(http://tradenavi.or.kr)

①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접속

② ‘국가 선택’에서 수출 상대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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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색창에 ‘HS CODE(6단위)’입력 후 검색

④ 해당 HS COD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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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2) 관세청 홈페이지 활용

①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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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자액상차의 원산지결정기준

 HS 2008.30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BD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BD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CTH+MC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BD

EU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CC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BD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CC

터키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WO

호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캐나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베트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이 호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 포함 비율이 FOB가

격의 40% 이상인 것 
CTH or BD

 HS 2106.90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법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중국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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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FTA 활용하기

기업실무자를 위한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_유자차

1.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STEP 5)

가.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서(이하 “BOM”)란 완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명세를 나타낸 것으로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와 이들 HS CODE, 소요량, 단가, 원산지 등을 표시한 목록이다. 

FTA 원산지 판정은 BOM상의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BOM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1) 기본사항 

 수출물품에 대한 제품명, 모델명, 규격/단위, HS CODE 등을 Invoice나 원산지증명서(확인

서)에 기재될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적용하고자 하는 FTA 협정과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한다.(예: 한

-ASEAN FTA, CTH)

 품명은 회사에서 완제품, 원재료, 부품 등을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 부여한 것이다. 

BOM상의 제품, 원재료 품명은 실제 거래되는 품명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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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자사에서 관리하는 품명과 공급처 또는 고객사에서 관리하는 품명이 상이한 경우

가 많은데, 이런 경우 조견표를 작성하거나 BOM에 모두 기재해줌으로써 매칭시켜 주는 

것이 좋다. 

[소요자재명세서(BOM) 작성 예시]

① ②③ ④ ⑤ ⑥④

2) 원재료 관련 사항 

가) BOM 구성원칙

 원재료는 완제품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직접 재료를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매입(구매⋅수입)하는 모든 원재료를 나열하여야 한다.

 사급 원재료의 경우 최종 구매단위 원재료를 기준으로 BOM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상사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주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원재료 단위를 BOM에 

구성하고, 유상사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주가공업체에서 가공 후 공급받는 반제품을 

BOM에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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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요량, 단가 및 가격정보 기재

 소요량은 물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원재료의 총량으로 소요량 단위는 

eg, kg, m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실제 쓰이는 단위에 따라 기재하도록 한다. 원재료 

배합 비율로 관리하는 경우, 소요량 대신 구성 비율(%)로 처리하여도 된다. 이때 단가는 

완제품 무게에 따라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3) HS CODE 

 완제품과 BOM상의 각 원재료의 HS CODE를 6단위 기준으로 기재한다. 이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판단을 하거나 원산지확인서⋅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원재료에 대하여 

협정별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기재사항이다. 

4) 원산지 / 원산지 증빙서류

 역내산 지위를 획득한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원재료에 

한해 BOM상 원산지를 ‘KR’ 또는 ‘역내산’으로 기재하고, 직접 수입한 원재료가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이라고 기재하고 BOM상 원산지 기재란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산

지국 정보를 인용하여 표시한다. 위에 해당되지 않는 원재료는 모두 ‘미상(Unknown)’ 

으로 기재한다.

 역내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한 경우 원산지 증빙서류에 ‘원산지확인서’를 

기재한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역내산을 증빙하는 서류이지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는 아니다. 즉, BOM에 

입증서류로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기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와 같은 구매 입증서

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농수산 가공식품의 경우, 특이하게 일반적인 품목과는 달리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산지 입증서류로 수매확인서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원재료 원산지 / 구매증

빙서류’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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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매처 정보

 구매처 정보에는 해당 원재료를 매입한 회사명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사후검증 시 실제 

해당 업체에서 구매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6) 거래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은 BOM에 기재된 원재료가 실제 생산에 투입되었는

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증빙서류로써 FTA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이다. 거래 

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어떠한 형태의 자료든 관계없이 완제품 

제조를 위해 원재료를 구매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된다. 해당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기재한다.

※ 누적기준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만으로는 부족하며, 협정 상대국가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역내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 제조공정도

 제조공정도란 제품의 제조ㆍ생산 과정을 도식화하여 표현한 문서로 FTA 활용에 있어서는 역내에서 

물품이 실제로 생산되었는지, 협정국 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BOM상의 원재료가 

정상적으로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FTA용 제조공정도는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주요 공정을 기준으로 제3자가 보았을 때,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공정과 어떠한 원재료가 투입되는지 알아보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사내에서 관리하는 일반적인 제조공정도는 순서도 형태로 주요 공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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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제조공정도 – 공정설명 형태]

위의 일반적인 제조공정도를 FTA 활용을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FTA 제조공정도 작성 예시]



Ⅳ. FTA 활용하기

53

1) 사진과 세부 설명: 각 공정별 수행사진과 공정에 대한 설명 기재

공정사진이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나 완성된 물품이 국내에서 어떤 제조과정을 거치는지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실제 공정사진을 넣는 것이 좋다. 이는 역내에서 실제 

생산시설을 갖추고 직접 제조･가공함을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2) 투입 원재료: 각 공정별 투입 원재료 기재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BOM의 내용과 일치하게 기재한다. 다만, 여러 물품을 

동일 공정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원재료를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으로 기재

하여도 무방하다.

3) 외주가공에 대한 표시(있는 경우)

일부 공정이 외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임가공계약서, 거래명세

서, 세금계산서, 작업지시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을 외주가공의 

증빙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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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설비: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 명칭(모델명) 기재

유자차를 제조하기 위한 혼합기, 살균기, 배합기 등 공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관련 설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기재하면 해당 공정이 국내에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다. 원재료 원산지 / 구매 증빙서류

BOM을 구성하는 각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

(포괄)확인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서류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재료에 한해 해당 

서류에 표시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이러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는 미상(Unknown)으로 처리한다. 원산지 증빙서류는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시 원산지 충족을 위한 증빙서류로 활용된다. 

또한 구매 증빙서류는 원재료 거래 시 공급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말하며, 실제로 BOM상의 원재료를 구매하여 생산에 투입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1)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여권(passport)’이라고 가정하면,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주
민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원산지증명서가 국제거래에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인가를 

확인해주는 증명서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재료 또는 제품이 국내거래 될 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이다. 

물품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한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확인서를 무조건 발급해서는 안 되며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정 

결과 역내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

도록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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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의 전략적 확보 방법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작성하거나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전략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하여 확보하도록 한다.

① 세번변경기준을 활용하는 경우(4단위 변경기준 예시)

완제품의 HS CODE 앞 4자리와 동일한 비역내산 원재료가 사용되지만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가공

되는 경우, 그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해당 원재료를 역내산 원재료로 원산지의 

지위를 바꾸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원산지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밖에도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한 4단위 세번을 갖도록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수취해두면 품목분류에 경합이 있는 물품에 대해 제품의 원산지가 변동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기준을 활용하는 경우

모든 부가가치비율 계산식은 원산지재료비가 높을수록 원산지를 충족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재료비의 비중이 큰 원재료를 중심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면 원산지 충족이 용이하다.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가 확인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으며, 가치(가격)가 높은 원재료부터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수취하되, 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하는 수치보다 10%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공제법 40%가 기준인 경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이 50% 이상이 나오도록 부가가치 비율을 관리하는 것이다.

2)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가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주기 위한 것이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이다.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에서 특정 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

는 서류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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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사실 입증서류

구매 증빙서류는 원재료 거래 시 공급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

증(원재료 수입 시) 등을 말하며, 실제로 생산자가 BOM상의 원재료를 구매하여 생산에 

투입했는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부가가치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시 원재료의 단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재료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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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필수

여부

서류 구분 선

택
발급기관 발급대상기간

생산자 유통업자 / 수출자

8류

(과실류)

필수

농지원부 농지원부

택1

지방자치

단체
-

조합원 명부 조합원 명부 농협 -

지역생산자 명부 지역생산자 명부 농협 -

출하확인서 출하확인서

택1

인수자 건별

수매확인서 수매확인서 농협 건별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자 건별

직불금내역서 직불금내역서 농협 건별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공급자 건별

선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

선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

선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

선택 지리적 표시 등록증 지리적 표시 등록증 -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

필수 - 원산지(포괄)확인서 - 공급자 건별 / 기간별

4) 농수산 가공식품의 원산지 입증서류

농수산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일반품목과 같이 기본적으로 상기의 원산지확인서 등이 원산

지 입증서류로 사용된다. 

다만, 농수산 가공식품의 경우 한-터키 등 특정 협정에서는 가공에 사용된 원재료(특히, 

채소류)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WO)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원산지 

입증서류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공급자에게서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기가 현실적

으로 쉽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입증서류는 업체의 자율양식에 의해 작성된 서류가 아닌 기관에서 발급하였거나 

협정에서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된 서류여야 한다. 농산물의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로

는 수매확인서 등의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다. 다만, 물품별 거래구조와 유통단계에 따라 

입증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인삼과 같은 특수작물의 경우 수삼연근확인서와 같은 기관에

서 확인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제8류 과실류의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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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서류

원산지 입증서류로 원산지 판정 내역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 / 확인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 확인서에 서명할 수 있는 서명권자가 서명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명카드가 있다.

① 원산지증명서/확인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예시]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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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예시]

라. 원산지소명서

1) 개요

원산지소명서란 원산지 판정의 근거가 되는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 원산지인정 요건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서류이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근거자료,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서면조사 요구에 따른 필수서류로 활용된다.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

며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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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방법

[원산지소명서 서식]

* 투입 원재료의 수가 많아 원재료 명세서란이 부족할 경우 원재료 명세 별지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19~21란에 ‘예■’로 표기한 경우 세부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예: 최소기준 적용 여부를 예로 확인한 경우 수출물품의 

원재료별 원가내역서 및 원재료별 HS CODE가 기입된 BOM자료, 원재료 구매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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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판정 (STEP 6)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은 FTA 활용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다. 여러 재질에 따라 구성하는 원재료 및 생산 방법은 조금씩 달라 원재료 

및 원재료의 HS CODE는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판정 방법은 유사하다. 따라서 이하에서

는 유자차의 BOM을 바탕으로 협정별 원산지 판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 제품정보 

 Bill of Material(소요자재부품명세서)

∙ 품명: 유자차(HS 2008.30) ∙ 규격: 1kg ∙ 적용협정명: 한-미FTA

∙ 원재료 사용내역

재료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단위 단가 가격(원) 공급자 입증서류

1. 당침유자 200830 KR 0.56 kg 2,600 1,456 A
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2. 벌꿀 040900 미상 0.03 kg 5,000 150 B 세금계산서

3. 액상과당 170260 미상 0.25 kg 640 160 C 세금계산서

4. 구연산 291814 미상 0.006 kg 1,400 8 D 세금계산서

5. 구연산나트륨 291815 미상 0.004 kg 1,500 6 E 세금계산서

6. 카라기난 130239 미상 0.003 kg 14,000 42 F 세금계산서

7. 비타민C 293627 미상 0.001 kg 5,200 5 G 세금계산서

8. 정제수 220190 미상 0.1 ton 205 21 H 지로영수증

9. 유리병 701090 미상 1 EA 400 400 I 거래명세서

10. 캡 830990 미상 1 EA 90 90 J 세금계산서

11. 종이라벨 482110 미상 1 EA 20 20 K 거래명세서

Total
역내산 재료(역내산)　 1,456 EXW가격: 6,000

FOB가격: 6,500비역내산 재료(역외산)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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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자액상차의 원산지결정기준

 HS 2008.30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법

판정 

결과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and BD 45 역내산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and BD 45 역내산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

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CTH and MC 

55
역내산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BD 40 역내산

EU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CC 역내산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and BD 

40
역내산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CC 역내산

터키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WO 역내산

호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역내산

캐나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역내산

베트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이 호의 물품으로 변경 된 것, 또는 역내가치 

포함 비율이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CTH or BD 40 역내산

 HS 2106.90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법 판정 결과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역내산

중국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역내산

* and: 동시 충족 기준

(예시) CTH and BD45%: CTH와 BD45%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역내산 인정

* or: 선택 충족 기준

(예시) CTH or BD45%: CTH와 BD45% 기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역내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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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산지 판정 Simulation

* RVC(역내부가가치비율)방식의 경우 BD법(공제법)을 기준으로 판정함 

1)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재료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단위 단가 가격(원) 공급자 입증서류

1. 당침유자 200830 KR 0.56 kg 2,600 1,456 A
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2. 벌꿀 040900 미상 0.03 kg 5,000 150 B 세금계산서

3. 액상과당 170260 미상 0.25 kg 640 160 C 세금계산서

4. 구연산 291814 미상 0.006 kg 1,400 8 D 세금계산서

5. 구연산나트륨 291815 미상 0.004 kg 1,500 6 E 세금계산서

6. 카라기난 130239 미상 0.003 kg 14,000 42 F 세금계산서

7. 비타민C 293627 미상 0.001 kg 5,200 5 G 세금계산서

8. 정제수 220190 미상 0.1 ton 205 21 H 지로영수증

9. 유리병 701090 미상 1 EA 400 400 I 거래명세서

10. 캡 830990 미상 1 EA 90 90 J 세금계산서

11. 종이라벨 482110 미상 1 EA 20 20 K 거래명세서

Total
역내산 재료(역내산)　 1,456 EXW가격: 6,000

FOB가격: 6,500비역내산 재료(역외산) 902

① BOM 분석 

2단위 HS CODE 변경 대상 원재료: 2~11번 

(1번은 원산지 인정서류 구비하였으므로 세번변경 필요 없음)

② 판정 결과

2~11번 원재료가 완제품 HS CODE와 비교하여, 모두 2단위 HS CODE가 변경되었으므로 

역내산 충족함

만일 당침유자의 원산지가 KR이 아닌, ‘미상’이라면 당침유자 또한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비교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완제품 HS CODE와 6단위까지 일치하므로 세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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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지 않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침유자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 원산지의 지위를 한국산으로 바꾸면 세번변경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다.

2) 4단위 세번변경기준(C세번)

재료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단위 단가 가격(원) 공급자 입증서류

1. 당침유자 200830 KR 0.56 kg 2,600 1,456 A
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2. 벌꿀 040900 미상 0.03 kg 5,000 150 B 세금계산서

3. 액상과당 170260 미상 0.25 kg 640 160 C 세금계산서

4. 구연산 291814 미상 0.006 kg 1,400 8 D 세금계산서

5. 구연산나트륨 291815 미상 0.004 kg 1,500 6 E 세금계산서

6. 카라기난 130239 미상 0.003 kg 14,000 42 F 세금계산서

7. 비타민C 293627 미상 0.001 kg 5,200 5 G 세금계산서

8. 정제수 220190 미상 0.1 ton 205 21 H 지로영수증

9. 유리병 701090 미상 1 EA 400 400 I 거래명세서

10. 캡 830990 미상 1 EA 90 90 J 세금계산서

11. 종이라벨 482110 미상 1 EA 20 20 K 거래명세서

Total
역내산 재료(역내산)　 1,456 EXW가격: 6,000

FOB가격: 6,500비역내산 재료(역외산) 902

① BOM 분석 

4단위 HS CODE 변경 대상 원재료: 2~11번 

(1번은 원산지 인정서류를 구비하였으므로 세번변경 필요 없음)

② 판정 결과

2~11번 원재료가 완제품 HS CODE와 비교하여, 모두 4단위 HS CODE가 변경되었으므로 

역내산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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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내 부가가치기준(BD) 산정

재료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단위 단가 가격(원) 공급자 입증서류

1. 당침유자 200830 KR 0.56 kg 2,600 1,456 A
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2. 벌꿀 040900 미상 0.03 kg 5,000 150 B 세금계산서

3. 액상과당 170260 미상 0.25 kg 640 160 C 세금계산서

4. 구연산 291814 미상 0.006 kg 1,400 8 D 세금계산서

5. 구연산나트륨 291815 미상 0.004 kg 1,500 6 E 세금계산서

6. 카라기난 130239 미상 0.003 kg 14,000 42 F 세금계산서

7. 비타민C 293627 미상 0.001 kg 5,200 5 G 세금계산서

8. 정제수 220190 미상 0.1 ton 205 21 H 지로영수증

9. 유리병 701090 미상 1 EA 400 400 I 거래명세서

10. 캡 830990 미상 1 EA 90 90 J 세금계산서

11. 종이라벨 482110 미상 1 EA 20 20 K 거래명세서

Total
역내산 재료(역내산)　 1,456 EXW가격: 6,000

FOB가격: 6,500비역내산 재료(역외산) 902

① BOM 분석 

역내산 원재료: 1번(원산지 인정서류 수취함)

역외산 원재료: 2~11번(원산지 인정서류 수취 안 함)

② 비율 산정

역내부가가치비율 
가격

가격비원산지 재료비의 합계
×

                  
 

×  

③ 판정 결과

 BD 40 / BD 45

위에서 산정한 역내부가가치비율이 86.12%이므로 부가가치기준(아세안, 인도, 베트남 BD 

40%, 칠레, 싱가포르 BD 45%) 이상이므로 모두 역내산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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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외 부가가치기준(MC) 산정

재료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단위 단가
가격

(원)
공급자 입증서류

1.당침유자 200830 KR 0.56 kg 2,600 1,456 A
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2.벌꿀 040900 미상 0.03 kg 5,000 150 B 세금계산서

3.액상과당 170260 미상 0.25 kg 640 160 C 세금계산서

4.구연산 291814 미상 0.006 kg 1,400 8 D 세금계산서

5.구연산나트륨 291815 미상 0.004 kg 1,500 6 E 세금계산서

6.카라기난 130239 미상 0.003 kg 14,000 42 F 세금계산서

7.비타민C 293627 미상 0.001 kg 5,200 5 G 세금계산서

8.정제수 220190 미상 0.1 ton 205 21 H 지로영수증

9.유리병 701090 미상 1 EA 400 400 I 거래명세서

10.캡 830990 미상 1 EA 90 90 J 세금계산서

11.종이라벨 482110 미상 1 EA 20 20 K 거래명세서

Total
역내산 재료(역내산)　 1,456 EXW가격: 6,000

FOB가격: 6,500비역내산 재료(역외산) 902

① BOM 분석 

역내산 원재료: 1번(원산지 인정서류 수취함)

역외산 원재료: 2~11번(원산지 인정서류 수취 안함)

② 비율 산정

수입산함량비율 법  가격
비원산지 재료비의 합계

×

                     


×  

* MC법에서는 판매가격이 EXW가격

③ 17류 비율 산정

수입산함량비율 법  
가격

류의 비원산지 재료비의 합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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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판정 결과

 MC 55

②에서 산정한 수입산 함량 비율이 15.04%로 부가가치기준(EFTA MC 55%) 이하이므로 

역내산으로 판정함

 17류 MC 30

③에서 산정한 17류 MC 비율이 2.67%로 기준(EU, 터키 17류 MC 30) 이하이므로 부가가치기

준을 충족함

일부 협정에서는 제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완제품의 공장도가격 대비 

30%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OM상 원재료 중 원산지가 ‘KR’ 또는 ‘역내산’이 

아닌 것으로 제17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액상과당이다. 액상과당의 가격은 160원으로 

공장도가격에서 액상과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면 2.67%로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인 

30%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역내산을 충족한다.

5) 완전생산기준(WO) 판정

재료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단위 단가 가격(원) 공급자 입증서류

1. 당침유자 200830 KR 0.56 kg 2,600 1,456 A
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2. 벌꿀 040900 미상 0.03 kg 5,000 150 B 세금계산서

3. 액상과당 170260 미상 0.25 kg 640 160 C 세금계산서

4. 구연산 291814 미상 0.006 kg 1,400 8 D 세금계산서

5. 구연산나트륨 291815 미상 0.004 kg 1,500 6 E 세금계산서

6. 카라기난 130239 미상 0.003 kg 14,000 42 F 세금계산서

7. 비타민C 293627 미상 0.001 kg 5,200 5 G 세금계산서

8. 정제수 220190 미상 0.1 ton 205 21 H 지로영수증

9. 유리병 701090 미상 1 EA 400 400 I 거래명세서

10. 캡 830990 미상 1 EA 90 90 J 세금계산서

11. 종이라벨 482110 미상 1 EA 20 20 K 거래명세서

Total
역내산 재료(역내산)　 1,456 EXW가격: 6,000

FOB가격: 6,500비역내산 재료(역외산)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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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OM 분석 

완전생산기준 충족 필요 원재료: 없음

(유자차(HS2106.90)의 경우 특정 협정에서 채소, 과실류 원재료(7류, 8류)에 대하여 완전생

산기준을 요구함)

② 판정 결과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원재료 자체가 없으므로 완전생산기준 충족함

6) 액상유자차의 판정 결과 분석

 HS2008.30

협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역내산

충족 여부

칠레 CTH and BD 45 ○ ○ 해당 없음 충족

싱가포르 CTH and BD 45 ○ ○ 해당 없음 충족

EFTA CTH and MC 55 ○ ○ 해당 없음 충족

아세안 CTH or BD 40 ○ ○ 해당 없음 충족

EU CC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충족

인도 CTH and BD 40 ○ ○ 해당 없음 충족

페루 CC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충족

터키 WO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충족

호주 CTH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충족

캐나다 CTH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충족

베트남 CTH or BD 40 ○ ○ 해당 없음 충족

 HS2106.90

협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역내산

충족 여부

미국 CC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충족

중국 CTH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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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STEP 7)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명시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서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발급주체, 서식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발급방식은 

크게 발급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발급신청

을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발급을 받는 기관발급으로 구분된다. 

가. 기관발급

1) 개요

기관발급이란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

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 중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FTA 협정세율의 적용할 수 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가) 발급 절차

세관의 경우 Uni-Pass시스템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는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 세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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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 통관 포털(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② 로그인 - ‘수출통관’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선택

 

③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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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처리 상태가 ‘승인통보’가 되면 출력 및 서명

 신청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 FTA 포털 FTA 자료실 → E-BOOK-ZONE → 원산지증명서 

신청, 발급 손쉽게 따라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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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회의소 발급

①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 접속해서 로그인 - ‘신청 서식 작성’ 

- ‘한-아세안FTA(또는 한-인도CEPA) 원산지증명서’ 선택

 

② 필요한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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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빙서류 첨부

④ 출력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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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은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우측 하단의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FTA 
C/O매뉴얼’을 클릭하면 E-BOOK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

나)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서류

증명서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서류 예시]

구분 구비서류 목록

필수 제출서류

수출신고수리필증(수출신고번호 입력으로 대체 가능)

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화면 입력 또는 작성한 파일 제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

- 자재명세서(BOM)

- 제조공정도

- 원산지확인서(원산지재료의 경우)

*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

- 자재명세서(BOM)

- 제조공정도

- 원가산출내역서

- 원산지확인서(원산지재료의 경우)

기타

제출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기타 원재료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다) 발급신청 시기 및 신청인

신청 시기

선적 전, 선적 시

선적 후(선적일로부터 3 또는 7근무일 이내)

한-아세안 FTA의 경우 3영업일, 한-인도 FTA의 경우 7영업일 이후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상에 ISSUED RETROACTIVELY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야 특혜 인정

신청인 생산자 또는 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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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급심사

발급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일의 심사기간을 가지고, 제출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청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발급기관은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마) 정정발급

수출신고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원산

지증명서 원본(다만, ASEAN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정정사유

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율발급

1) 개요

자율발급이란 FTA 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자율양식 또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발효된 협정 중 한-칠레 

FTA, 한-E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협정이 이러한 자율발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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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방법 및 서식

 한-미 FTA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권고 서식] 

한-미 FTA 원산지 신고 시 인보이스상 필수 기재사항[협정문 제6.15조 2항]

① 증명인의 성명(연락처 또는 그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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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 한-터키

[한-터키 FTA 원산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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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FTA

[한-EFTA 원산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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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칠레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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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협정 제3.2조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1조 가호 1목․2목․3목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C
협정 제3장, 제3.1조 나호, 부속서3-가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D 부속서3-가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협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 한-캐나다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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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주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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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산지포괄확인서 

1) 개요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경우, 공급자(supplier)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customer)의 요청이 있을 때 당해 

국내 거래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자 등에게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

어지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자가 공급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원산지(포괄)확인

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FTA에서 말하는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작성 방법

[원산지(포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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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FTA 사후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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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FTA 사후관리하기

기업실무자를 위한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_유자차

지금까지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통하여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및 세율을 확인하고 판정하

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고 해서 모든 FTA 업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마지막 단계인 사후관리도 원산지 판정 및 

발급 업무만큼 중요하다. 

사후관리 업무는 크게 서류 관리와 사후검증대비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적절한 방법으로 원산지 서류들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이는 곧 사후검증대비

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1. 서류 관리 (STEP 8)

가. 개요

아무리 협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

다 하더라도 그 근거를 명시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사후검증 시 해당 판정 내용은 인정받

을 수 없을 것이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에 사용된 서류들을 

일정 기간 동안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보관하여 언제든지 해당 판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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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관서류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는 FTA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서류를 법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법정기간이란 수출자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생산자의 경우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수입자의 경우 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을 말한다.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보관서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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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관리 방법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담당자 변경･업무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의 일반원칙에 따라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관련 증빙자료와 원산지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관

 수정 및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이력을 관리

 관련 증빙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분 관리

 제품별 / 연도순 등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관리 

다음은 보관방법의 예시이다. 한 가지 방법 또는 둘 이상의 방법을 혼합하여 또는 업체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찾도록 한다. 

 보관방법 예시

①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종이서류 형태로 바인더 등을 활용해 일괄 편람하는 방법

②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컴퓨터 하드디스크 또는 USB 등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하는 방법

[폴더화 관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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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RP 등 전산시스템 활용(FTA Korea, FTA pass 등)

[FTA KOREA]

      

[FTA-PASS]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RP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무료 보급형 FTA원산지관리시스템(대표적으로 

FTA Korea, FTA pass가 있음)을 활용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방법

[참고]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이드 동영상, 사용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있음.

 FTA Korea 사용 방법 알아보기 ⇒ http://www.ftakorea.co.kr

 FTA pass 사용 방법 알아보기  ⇒ http://ftapass.or.kr/index.do

2. 검증대응 (STEP 9)

가. 개요

최근 FTA 사후검증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후검증 결과에 따라 추징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A 활용뿐만 아니라 원산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어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사후검증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후검증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검증방법

원산지 사후검증 방식은 검증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검증은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자국의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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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간접검증은 수입국이 수출국의 세관당국에게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위탁하는 방식을 말한다.

[협정별 FTA 사후검증 방식]

협정 검증방법 검증주체

한․칠레 FTA 직접검증 수입국

한․싱가포르 FTA 직접검증 수입국

한․EFTA FTA 제한적 간접검증(검증과정 참관) 수출국

한․ASEAN FTA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先 수출국, 後 수입국

한․인도 FTA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先 수출국, 後 수입국

한․EU FTA 간접검증 및 공동검증 수출국 

한․페루 FTA 간접검증과 직접검증 수출국 및 수입국

한․미 FTA 직접검증(섬유․의류는 간접검증 및 공동검증) 수출국(섬유․의류는 수입국)

한․터키 FTA 제한적 간접검증(검증과정 참관) 수출국

한․호주 FTA 간접검증 또는 직접검증 수출국 및 수입국

한-캐나다 FTA 직접검증 수입국

다. 검증대응

1) 개요

협정별로 검증방식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본 매뉴얼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미 FTA(직접검

증방식)와 한-EU FTA(간접검증방식)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2)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실무

[한-미국 FTA 사후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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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증 요청 

검증이 실시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 관세당국(미국세관)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수신하게 된다. CBP Form 28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는 재료명세서(Bills 

of Materials), 원가자료(Cost data), 생산 또는 제조 관련 자료(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등이 포함되며 물품에 따라 더 자세한 정보 및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CBP Form 2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BP Form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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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Date of Request: 정보 요청일

B)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 5. Entry., 5b Invoice No.: 소명을 요청하는 대상 

물품의 확인정보

C) 6. HTSUS Item No.: 수입자가 미국통관 신고 당시 사용한 HS CODE 

D) 9. TO: 정보제공요청서의 수신자⋅수입자 검증원칙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한 수입자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증요청

E) 12.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거래관

계 등에 대한 질문

ⓐ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특수관계에 대한 소명 요청

ⓑ 검증대상 물품의 거래 시 포장비, 커미션 등과 같은 가산비용 여부에 대한 소명 

요청

F) 13.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s): 거래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 서류제출 요청

ⓐ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계약 관련 서류

ⓑ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설명 자료

ⓒ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재료내역 관련 자료

ⓓ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샘품(견본품) 제출 등

ⓔ 14번 항목 참조: 기타 별도로 소명하는 자료

G) 14. CBP Officer Message: UKFTA(Korea-US) FTA(한-미 FTA), Verification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등의 문구가 등장할 경우 한-미 FTA 검증을 위한 정보요청서 등 원산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출을 요구

나) 관련 자료 요청

수입자는 해당 내용을 수출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이 시점이 검증의 단초가 된다.

다) 소명자료 송부

소명자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미국세관 담당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한글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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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검증요청의 경우 원산지 증빙과 관련한 정보 외에도 해당 거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가산요소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은 거래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함께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자료 또한 함께 준비해야 한다.

원산지와 관련한 기본적인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원산지 증명서(C/O): 최초 수출 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② 물품의 BOM

③ 원가자료(Cost Data)

④ 생산 또는 제조 관련 자료(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⑤ 운송 관련 자료

⑥ 기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자료들은 직접 미국세관으로 제출할 수 있다. 만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서면검증에 의하여 실시하지만, 

예외적으로 검증을 실시하는 세관당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도 있다.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확인하고, 검증대

상 중에서 샘플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라) 자료 제출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 세관당국에 필요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마) 검증결과 통지

검증자료를 회신 받은 수입 세관당국은 해당 자료의 검토를 토대로 검증의 결과를 수입자에

게 CBP Form 29를 통하여 통지하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결과를 유선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도 있다. 제출자료를 인정하는 경우 협정 적용을 유지하고 검증은 종료된다. 

다만, 제출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CBP Form 29를 통하여 예비결정 또는 최종결정

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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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결정(Is Proposed)

특혜관세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의 예비결정이다. 수입자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협약 적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내에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확정된다.

② 최종결정(Has been taken)

예비결정 이후 협정 적용을 불인정한다는 최종적인 확정 통지이다. 이러한 통지에 따라 

협정세율 불인정 및 인하세액의 추징과 같은 조치가 따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는 경우 

정산 절차 이후에 이의 제기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CBP Form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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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EU FTA 원산지 검증 실무

[한-EU FTA 사후검증 절차]

가) 서면조사의 통지

EU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국 세관은 서면 통지를 통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한다. 그러한 조사의 통지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수출자에

게 통지되어야 한다. 

①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조사기간 및 서면조사기간

③ 조사대상 수입물품

④ 조사 이유

⑤ 조사할 내용

⑥ 조사의 법적 근거

⑦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⑧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⑨ 그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서면조사 통지와 함께 해당 검증대상 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의 정보, 검증대상 물품의 

정보, 원산지정보, 운송과 관련한 정보 등을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에 의하여 요청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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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통지서]

서면조사 통지서
관리번호:

대

상

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질문내용: 질문서 별첨

제출요구자료  제출기한

담당공무원 직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6항과 샅은 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제출요구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별첨
제출요구 자료

NO 구분 요청자료내역 비고

1 업체현황 업체에 대한 일반사항 확인 가능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원산지
신고서 및 
수출신고 
관련사항

C/O 사본 및 C/O 작성대장 사본

수출신고필증, B/L사본, 송품장, 패킹리스트 등 
무역관련 제반서류

수출입 거래절차 및 수출계약서류 등 계약내용 
확인 자료

공장등록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사본

수출자 및 생산자의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  FTA특례법시행력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자, 생산자 보관서류 일체)

3 품목분류

HS번호 결정관련 자료 품목번호(HS)의 적정성

품목분류확인서
관계기관에 품목분류확
인을 받은 경우

4
원산지 
결정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입증자료(원산지소명서, 원
재료내역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원재료‧제
품의 출납‧재로관리대장 등)

제3자 공급 제품 또는 원재료 관리현황

5
질문서 
관련자료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및 질문서 상 요청자료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안)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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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 제출 및 조사 연기신청

조사 통지를 받은 수출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의 기간 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연기신청

이 가능하다.

 

다) 보정 요구

자료를 제출받은 수출국세관은 제출받은 자료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서면조사 결과 통지

수출세관당국은 조사의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한 결과에 따라 협정 적용의 인정 혹은 배제 결정이 있을 수 있다. 협정의 배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수출관세당국은 해당 검증의 결과를 수입관세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수입관세당국에 대한 

수출관세당국의 검증결과의 통지는 10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FTA 원산지 사후검증 참고자료

사후검증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대응하거나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

는 것을 권장한다. 

 참고 간행물: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http://fta1380.or.kr 접속 ▶ FTA 활용 ▶ 사후검증대응 ▶ 검증대응 매뉴얼(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참고 간행물: FTA원산지 검증표준 준비자료 안내

http://fta.customs.go.kr 접속 ▶ FTA 자료실 ▶ E-Book-Zone ▶ E-Book(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전문가 상담: 국번 없이 1380 ▶ 한국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 FTA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 전문가 상담: 

1577-8577 ▶ 관세청 FTA 사후검증지원센터

042-481-3233 ▶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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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주 묻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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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유형 상세 내용

즉시철폐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

단계철폐 FTA가 발효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

부분양허 FTA가 발효되어도 관세가 완전철폐되지 않고 실행세율의 일정 비율만큼 양허되는 품목

미 양허 FTA 특혜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품목

Ⅵ.자주 묻는 Q&A

기업실무자를 위한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_유자차

1 FTA가 발효되면, 관세는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FTA란 무역거래 시 체약 국가에만 배타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도록 하는 협정으로서 체약 국가와

의 유형(상품)･무형(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의 거래 시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교역

을 확대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등 무역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무역장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FTA 혜택 또한 

협정상 규정해놓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FTA 상품무역협정에는 체약 당사국의 주력 산업 및 보호 산업 등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표1]과 같이 관세 양허범위를 품목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FTA 특혜세율 적용 

방식도 협정에 별도로 규정하여 FTA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 관세 양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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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 원산지소명서 작성은 누가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 증명의 발급주체인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자는 국내 생산업체의 협력을 받아 원산지소명서를 

발급하거나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소명서를 제공받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서 작성 및 제공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질문 1) 업체B(생산자)가 상품을 생산하고 납품하여, 업체A(수출자)가 가공 없이 수출을 하는 

경우 업체B가 업체A에게 상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원산지소명서까지 작성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업체A(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세관에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업체B(생산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업체A에 제공 시 원산지소명서 

내용만으로도 원가정보가 거의 노출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원산지(포괄)확인서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이에 대한 원산지소명서

를 작성해서 보관할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원산지 판정서류인 원산지(포괄)확인

서를 생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산지소명서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생산자는 동 원산지 소명서를 수출

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출자가 단순히 수출대행을 하는 업체일 경우 원산지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

서, 원재료 소요량 및 원가 관련 자료 등 원산지 판정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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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출자가 생산정보(원산지소명서, BOM, 원가자료 등)를 요청할 경우, 생산자는 

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만을 제공하고 투입 원재료 및 원가자료 등 원산지 판정 

서류는 영업 기밀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로 직접 송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자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한 자료는 수출자는 확인할 수 없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로 관련 서류를 송부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번호를 기입하여 팩스로 제출하며, 이때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원산지소명서를 직접 제출하

므로 수출자는 원산지소명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도 발급대상 물품에 대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 증빙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보관 시에는 원산지 사후검증 

시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부인되거나 FTA 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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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무엇인데, 왜 우리가 작성해야 하나요?

원산지포괄확인서(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라 함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생산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급 및 유통과정에서 사업자 단위로 발급과 수취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 및 유통업자

도 원산지확인서의 수취와 발급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

이라 하더라도 공급자가 공급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에는 FTA에서 말하는 역내산(≓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재료 공급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수출업자는 완제품의 FTA 원산지결

정기준 충족이 어려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자가 FT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공급업체에서 납품하는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줄 경우 수출자의 

FTA 원산지기준 충족이 수월해지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관세가 절감되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레 국내 생산업

체의 생산물량증대 효과로 이어지게 되어 궁극적으로 수출업체와 국내 협력업체 간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해져, 국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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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제도에 따른 심사기준에 맞춰 인증절차에 

따라 업체가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심사기준

기준 확인사항

1.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 보유

 ①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원산지 증빙서류 확보 여부)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③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생산공정, 소명서 적정 작성 여부 확인) - 주요생산(수출)물품 선별･검증

 ④ 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여부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②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항목별 점수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함

3. 서류 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

4. 법규준수도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無
 ①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법 제13조 제2항)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영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③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⑤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이 

없는 자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심사기준

기준 확인사항

1.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원산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한 확인)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②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항목별 점수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함

3. 서류 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함

4. 법규준수도

 ① 최근 2년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② 최근 5년간 영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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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출자 신청 및 인증 절차

업무절차 신청인

1. 구비서류

  ① 인증신청서

  ② 주요 수출(생산)품목의 원산지소명서

  ③ 원산지소명서 기재 내용 입증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 국내제조확인서 등

  ④ 기타 자료

    - 시스템설명서 또는 원산지관리업무 매뉴얼 등

3. 보정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보완 

4. 인증서 교부 

5. 인증사항 변경신고(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

호･원산지관리전담자 등 변경 시) 

6. 인증만료일 30일 이전 연장 신청 

7.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8. 기간 내 시정 

9. 청문 시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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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Tip

 인증수출자, 한-EU FTA 활용 전에 미리 준비하여 취득하자.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인증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EU로의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EU 측 바이어와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인증수출자 인증기준 중 원산지관리 전담자(Specialist)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원산

지관리 전담자로 외부전문가(관세사 등)를 지정할 수도 있으며, 업체 내부전문가를 지정할 경우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FTA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이들 항목을 점수로 환산한 총합이 일정 점수 이상 되어야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

5 원산지 사후검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원산지 사후검증 방식은 크게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증 방식을 취하며, FTA 협정별로 검증방식

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캐나다 아세안, 인도, 페루 EFTA, EU, 터키

검증방식 직접검증(호주의 경우 간접 병행)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원칙：간접검증

검증주체 수입국세관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입국세관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참관)

간접검증은 수출국세관당국이 수입국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따라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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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간접검증은 수입국세관당국이 수입물품 중에서 조사대상 물품을 선별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제출한 자료를 검토합니

다. 서류검토 결과 이상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수출국세관당국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수출국세관당국은 수입국의 조사요청에 따라 수출자에게 수출물

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출자를 방문하여 원산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수입국세관당국에 통보합니다. 통보 내용에 따라 수입국세관당국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인정하거나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직접검증은 수입국세관당국이 수출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직접검증 절차는 우선 수입국세관당국이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규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입자,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서류 등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제출받은 정보를 검토한 수입국세관당국은 원산지의 적정성

을 확인한 후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서면조사 결과가 불충분할 

경우 수입국세관당국이 직접 수출자나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증하는 현지방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입국은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러한 의사를 방문할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방문조사가 종결되면 수입국은 

해당 상품의 원산지자격 여부에 대한 판정내용을 서면으로 상품의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통보합니

다.(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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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Tip

 원산지 직접검증(한-미 FTA)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과 함께 수출자･생산자 등의 사업장 방문 및 검증지원 

가능 

∙모든 방문은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뒤늦은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행, 사후적용이 될 수 있나요? 

한-인도 CEPA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시 또는 선적 후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 수출자는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또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하여야 하나,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

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내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사후적용이라고 합니다.

한-인도 CEPA 협정상,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에 따른 관세환급을 수입일 이후 적어도 1년 

또는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인도 측에서는 

사후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인도 수출 당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한-인도 CEPA의 경우 인도 측에서도 동일하게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CEP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인도 CEP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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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

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 수출자는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한-인도 CEPA 협정문 제4.8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의 2항에 따르면 

한-인도 CEPA 협정 제4.8조 제2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당시 원산지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춘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특혜관세 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지불되었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그 상품의 수입일 이후 적어도 1년 또는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인도에서는 사후관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인도에서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이 거절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기 협정문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상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발효 중인 

협정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사후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도 측에서 사후적용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국내 수출자가 인도 수입자에게 소급발급

을 통한 사후적용을 확약하는 경우 무역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점에 사후적용을 배제한 한-인도 CEPA 적용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신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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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Tip

 한-ASEAN FTA, 한-인도 CEPA 사후적용 시 유의사항

∙기한 내 발급인지 소급발급인지의 기준은 실제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급을 

신청한 날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한 날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및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모두 1년이다.

∙사후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아직 경과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당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후적용이 

불가능하다.(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7
저희는 마커를 제조하여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마커의 HS CODE

는 제9608.20-0000호이며, 이전에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

급 시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했고, 판정 결과 원산지 충족이 

되어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금번 사세 확장

으로 미국과 EU로 수출이 진행됨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

고 하는데, 한-ASEAN FTA 원산지 판정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 원산지증

명서를 발급해도 무방하나요?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동일 협정이라 하더라도 HS CODE(HS 

6단위 기준)별로 상이하며,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FTA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품목(HS 제9608.20-0000호)의 경우 대상 협정별로 다음과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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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한-ASEAN 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미 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품목번호 9608.60부터 9608.99까지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한-EU FTA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같은 

호의 펜촉과 펜촉 포인트는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한-ASEAN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HS 4단위 변경)과 

부가가치기준(역내 부가가치 40%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HS 2단위 변경)과 세번변경기준(HS 2단위 변경, HS 제

9608.60호부터 HS 제9608.99호 제외) + 부가가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EU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HS 4단위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품목의 경우 협정별로 각각 원산지결정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ASEAN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한-미 FTA 및 한-EU FTA의 

활용을 위해서는 각각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정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EU FTA,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세번변경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시

고, 사후 원산지 조사에 대비하여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를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방법은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해당 품목의 HS CODE 6자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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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 원산지소명서 작성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도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조식품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검토하

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해당 물품의 HS CODE는 제2106.90-99호입니다. 이 품번의 인도 

측 기본세율은 150%입니다. 그런데 한-인도 CEPA 협정문상 인도 측 양허표를 보니 기준세율은 

30%이며, 양허유형이 exc입니다. exc는 관세인하 또는 철폐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미 양허품목

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물품을 인도에서 수입할 때 기본세율인 150%가 적용되는지 

기준세율인 30%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FTA 협정세율(CEPA 협정세율)

이 기본세율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문의 품목과 같이 미양허물품인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

할 수 없기 때문에 후순위 세율을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기본세율인 150%의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한-인도 CEPA 협정문상의 기준세율은 각 상품의 관세철폐의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2006년 

4월 1일자로 적용된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즉 HS CODE 제2106.90-9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30%를 기준으로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관세가 양허되는 것인데, 

미 양허물품으로 협정 적용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수입통관 당시의 실행관세율

을 적용할 것이며, 따라서 기본세율인 150%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인도 CEPA의 경우 협정 발효(2010.01.01.)와 동시에 우리의 對 인도 수출액을 기준으로 

75%는 발효 즉시 8년간 관세가 철폐되고, 10%는 8년 또는 10년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됩니다. 

한-인도 CEPA 양허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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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Tip

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CEPA 협정 또는 APTA(아-태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어떤 협정을 적용하나?

 APTA 협정과 한-인도 CEPA 협정은 별개의 협정으로 각각의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율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수출입물품이 양 협정에서 정한 양허품목에 해당할 경우 수출입자가 유리한 협정으로 선택하

여 협정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 관세율

양허유형 인도 측 우리 측

즉시철폐
무선통신기기부품(0~12.5), 비디오카메라(0~12.5),

냉방기부품(0~12.5)

나프타(1), 석유화학제품(3~8, 선철(2),

폴리카보네이트(6.5~8)

5년 철폐

신문용지(12.5), 합성고무(10~12.5, SBR), 

의료용 전자기기(12.5), 합성수지(12.5),

TV영상모니터(12.5) 등

원유(5), 윤활유(7~8),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10), 대리석(8), 초음파 영상진단기기(8), 견방사

(8) 등

8년 철폐
선박(12.5), 볼 베어링(12.5), 건설중장비(0~12.5), 카

메라(12.5) 등

페니실린(6.5~8), 모사(8), 동괴(5), 비공업용 

다이아몬드(5), 엑스선관(8) 등

8년 내 1~5%로 

인하

엔진결합발전기(12.5),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

(12.5), 자동차 카스테레오(12.5) 등
자동차 휘발유(5) 등

8/10년 내 

50% 감축*

기어박스(12.5), 접착제(12.5), 냉장고(200 리터 

이하 12.5) 등
혼방면사(8), 배전 및 제어기 부품(8) 등

양허제외
TV음극선관(12.5), 승용차(100), 페놀(12.5), 

전자레인지(12.5) 등

일부 순면사(8), 경유(5), 등유(5), 제트유(5), 벙

커유(5) 등

* 인도는 10년 내, 한국은 8년 내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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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분말 기름 육류 포함 조제

채소 제7류 7류, 11류 15류 16류 20, 21, 22류

과일 제8류 11류 15류 16류 20, 21, 22류

9
농산물을 가공한 물품의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농산물과 농산물을 제

조, 가공한 물품의 품목분류 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농수산 가공식품은 기본적으로 원료별 또는 가공도별로 분류됩니다. 원료별로는 크게 육류, 

어류, 낙농품, 채소, 과일, 곡물로 분류됨을 품목분류의 기본으로 합니다. 

채소와 과일, 채소와 과일의 가공식품은 재료와 가공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재료와 가공에 

따른 품목분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표는 주 규정 및 호의 

용어를 확인한 후 HS CODE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7류에 분류되는 채소는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냉동한 것, 물에 삶거나 찐 것, 건조한 것이 

분류됩니다. 제0709호의 기타 채소에는 버섯, 고추, 호박, 가지, 올리브,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등이 분류됩니다. 채소의 조제품은 주로 20류에 분류되는데, 채소를 식초나 설탕으로 처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면 제20류에 분류됩니다. 

제8류에 분류되는 과일은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냉동한 것, 건조한 것이 분류된다. 주의할 

것은 올리브, 토마토는 제8류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일을 건조하여 가루로 만든 

것은 제8류에서 제외되어 11류에 분류됩니다. 통조림에 넣은 과일은 제8류에 분류되지만, 감미료

가 첨가되어 조제한 경우에는 20류에 분류됩니다. 과일주스는 2009호에 분류되고, 알코올 함량

이 1%를 초과하는 음료는 22류에 분류됩니다. 

무엇보다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나 세관 등 품목분류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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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축수산물을 취급하는 1차산품 공급자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수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절차 

없이 원산지확인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FTA 체결국가로 수출하는 식품의 경우 한국산임을 충족하기 위해 각 협정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완전생산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는 것이 어려워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주는 서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산지확인서에 준하는 서류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를 거쳐 농산물이력추적관

리등록증, 농상물우수관리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관원이 발급한 서류를 FTA 원산지로 

인정해왔으나 이번 관세청 고시(제2015-20호) 개정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증(농산물이나 가공품

의 명성,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등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을 나타내는 표시)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 

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지리적표시등록증 등 1개 서류만으

로 FTA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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